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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수원 노동안전지킴이, 건설현장 합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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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센터 신축 현장 3대 사고 집중 점검..개선율 85% 성과

 

|

https://www.1gan.co.kr/
https://www.1gan.co.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20
https://www.1gan.co.kr/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138


의왕시와 수원시 관계자, 노동안전지킴이 등 18명은 6월10일 부곡센터 현장을 찾아 추락 방지 시설과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사진=의왕시)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의왕시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인근 지자

체 간 합동 안전 점검이 진행됐다. 인근 수원시의 현장 전문가들이 의왕 지역 건설 현장을 교차 점검하

며 안전 사각지대를 좁히는 시도다.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선 이번 공동 대응은 중소형 건설 현장의 안

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추락이나 끼임 등 고질적인 현장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왕시와 수원시 관계자, 노동안전지킴이 등 18명은 6월10일 부곡센터 현장을 찾아 추락 방지 시설과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단은 현장 전반의 건축자재 정리 실태를 살피고 비계 설치

상태를 점검했다.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떨어짐과 부딪힘 위험 요

소를 현장에서 직접 찾아내 시정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다.

현장 점검반의 주축을 이룬 노동안전지킴이는 지난 3월부터 의왕 지역 제조업체와 소규모 공사장을 중

심으로 단속을 벌여왔다. 이들은 3개월 동안 237개 산업 현장을 368회에 걸쳐 불시 방문했다. 이 과정

에서 안전펜스 미설치나 보호구 미착용 등 총 491건의 위험 요인을 적발해 현장 소장에게 시정을 요구

했다.

의왕시와 수원시 관계자, 노동안전지킴이 등 18명은 6월10일 부곡센터 현장을 찾아 추락 방지 시설과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사진=의왕시)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한 중소형 건설 현장이 주된 점검 대상이었음에도 현재까지 421건의 결함

이 보완됐다. 시정조치 개선율은 85.7%에 달한다. 현장 대리인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지도 방식

이 영세 사업장의 안전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교차 점검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경기 남부권 지자체 간의 상시적인 안전 정보 공유 체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력과 예산 한계로 단속 가동력이 부족했던 기초지자체가 연대해 감시망을 촘촘히

만드는 대안이다.



의왕시는 노동안전지킴이의 순찰 인력을 하반기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 집중 배치해 위험 요인을 선제

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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